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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해양조사, 무인장비로 더 정밀하게

- 제3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해양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태성)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해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극지연구소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등을 활용

하여 2017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부근의 수심, 해수흐름, 조석 등에

대한 해양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세종과학기지 부근까지

확대하였다.

이번 3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해양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선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얕은 해역까지 조사하기 위해 무인조사선, 무인항공기 등

무인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리안소만(小灣), 아들레이소만(小灣) 등

얕은 해역의 해저지형을 속속들이 조사해 우리 남극 연구의 중추지인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도가 완성되면 연구를 위한 조사장비를 해저나

연안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며, 해상으로 이동할

때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남극 해양조사는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확산되는 등 위중한 상황에서도, 남극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연구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라며, “남극 세종과학

기지 주변 해도가 완성되면 글로벌 해양영토인 남극에 대한 국가 해양

연구의 지원과 극지 해상교통 안전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남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활동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남극 해양조사 지역



참고 2  남극 해양조사 무인장비

무인조사선

무인항공기


